
우리는 일상에서 늘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과 만나곤 합니다.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과제
는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, 어디에나 널려 있으니까요. 즉, 학습활동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
문제를 도서관의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해결해야 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과정을 습득하는 것
이 정보활용과정이라고 할 수 있지요.

그리고 정보활용과정을 통한 교육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닌, 과정이라는 사
실을, 그래서 한 단계, 한 단계 과정에 집중하다 보면 그 어떤 어려운 과제도 쉽게 해결할 수 
있다는 것이지요. 절대 잊지 마세요

문제해결을 위한 절차로 아이젠버그와 베르코비츠에 의해 개발된 Big 6모형을 중심으로 정보
활용을 위한 단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(1) 1단계 – 과제정의
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과제해결을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파악
하는 단계입니다. 내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모호하거나 어렵다면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 확실
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, 이를 위한 정보원의 유형도 알아 두어야 하지요. 

(2) 2단계 – 정보탐색전략수립
과제해결을 위해 어떻게 정보를 수집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 단계입니다. 책, 신문, 백
과사전, 웹사이트, 사람 등의 다양한 정보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정보를 찾아 
낼 수 있는지 고민하고 또 고민해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.

(3) 3단계 - 소재파악 및 접근
자료의 위치를 알아낸 후 자료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내는 단계입니다. 검색엔진에 키워

 [열려라 도서관_시즌2] 공통8. 정보활용과정 Big6  
드를 입력하거나 책이나 백과사전의 목차나 찾아보기(색인), 정보원이 사람이라면 어떻게 물어
볼 것인지 알아보고 인터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.

(4) 4단계 – 정보이용
자료를 실제로 찾아서 읽고, 보고, 들어서 필요한 정보를 뽑아내야 합니다. 복사나 발췌, 요
약, 인용들의 방법이 있으며 이때 중요한 것은 정보원의 출처를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
니다.

(5) 5단계 – 정보종합
다양한 정보원에서 얻은 정보를 목적에 맞게 종합하여 표현하는 단계입니다. 해결해야 할 과
제를 조사한 정보와 나의 아이디어를 섞어 잘 표현해 내는 과정으로 보고서 형식, PPT, 동영
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종합합니다.

(6) 6단계 – 정보평가
과제해결을 위한 과정의 효율성, 결과의 유효성에 대해 자기평가, 상호평가가 가능합니다.

그런데 우리가 정보활용과정을 단계별로 소개하다 보니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. 꼭 차례대
로 여섯 단계별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. Big6모형은 한 단계에서 다음 
단계로 순서에 따라 진행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과제해결을 위한 진행상황이나 필
요에 따라 건너뛸 수도 있고 생략할 수도 있어요, 그러니 쉽게 생각하고, 정보활용을 시작해 
보세요.


